
후생노동성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

가 일본의 후생성의 식품위생관련 조직 체계

수입식품안전대책실의 역할

❍ 일본의 식량자급률은 40% 수준으로 수입식품 의존도가 높은 편이기

때문에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의 중요도가 매우 높음.

❍ 후생노동성 감시안전과 소속의 수입식품 안전대책실은 수입식품 안전성

확보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발이 주 역할임.

- 특히 수입식품 위해발생 방지에 관한 조사 및 지도계획, 식품 위생

단속, 잔류농약 위해발생 방지, 수입식품 검사 및 검사시설에 관한

사항 등 수행

중앙 및 지방정부 조직도



나 일본의 수입식품 검사현황 및 검사조직

수입식품 검사현황

❍ '10년 기준 수입식품 신고실적은 2백만건에 달하며, 수입량은 31.9백

만톤 수준이고, 수입신고 2백만 건 중 검사를 실시한 건은 25만 건임.

- 수입물량의 변동 폭은 크지 않으나 신고건수는 해마다 급증하여 식품

수입의 다품목 소량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.

수입식품 검사조직 및 인력현황

❍ 수입식품 본부인력 : 안전대책실 8명, 검역업무관리실 8명 (서무, 경리 제외)

❍ 검역소 조직 : 31개, 식품위생감시원 393명, 분석인력 60~80명

❍ 예산현황 : 약 100억엔/년 (인건비 포함 수입식품조사 전체)



다 일본의 수입식품 감시지도 체계

❍ 일본은 일본으로 수입되는 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

위생법에 따라 국가가 실시하는 감시지도계획을 매년 4월 후생성

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있음.

❍ 일본의 수입식품 감시지도는 매년 감시지도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은

절차를 통해 이루어짐.

<일본의 수입식품 감시지도 체계도>


